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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한·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｣는 
한·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

정부가 가서명한 것임

<보도 주요 내용>

  11.5(화) 경향신문은「정부,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“한·미 원전 

수출 원칙 MOU 가서명” 발표... 왜?」를 통해 동 MOU는 “미 대선을 

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  한·미 정부는 굳건한 한·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

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,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.

  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

하고자 하며,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 

또한,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·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

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.

  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동 

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

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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